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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긴급간담회 개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공론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동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 이하 ‘전대위’)는 11월 

28일(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

제 예산 삭감에 대한 긴급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상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긴급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년 11월 28일(화) 15: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참석자) ▴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학영, 김영진, 이수  
    진(비례) 국회의원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최명석 인천   
    시당 대학생위원장, 김민주 충남도당대학생위원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수혜자 사회초년생 4명
- 김준형 원텍오토메이션 중소기업 재직자

- 김지원 한미마이크로닉스 중소기업 재직자 
- 김지환 시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 장한솔 성균대학교 재학생 

금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른 내년도 청년내

일채움공제 예산의 삭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

리로써, ▲참석자 내빈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정책수혜 당사자인 사

회초년생들에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발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문 전달식, 그리고 ▲피켓 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되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인 내일채움공제

의 예산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양소영 전대위 위원장은 “청년당사자들과 중소기업에게 호평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 또한 뚜렷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어지는 공동성명문 전달식에서 양소영 전대위 위원장은 “전국대학생

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소식을 들은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고, 여의도와 지역 중소기업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공동

서명운동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동 서명 

연명부를 전달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판넬 퍼포먼스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

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

을 해결해온 일거양득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도

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

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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